
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(제28권)
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, Vol. 28, 2019

- 124 -

PB25) 동해 고수온 발생현황 및 기상요소와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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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
고수온은 폭염 및 이상기후 등에 따른 현상으로 Marine heat waves 라고 불리고 있으며(Hobday et al, 
2016; Oliver et al., 2018a,; Oliver et al., 2018b)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도 중요한 해양 문
제로 대두되고 있다. 하계 동해 근해에서 나타나는 해양표층의 고수온 발생 요인 중의 하나는 북태평양고기
압의 세력 확장 및 중심 세력 위치에 따른 강한 폭염으로 인한 대기 온도의 상승과 일사량의 증가와 같은 
기상인자의 변동에 의해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해에서 발생
한 고수온에 대해 기상인자(기온, 일조시간, 해상풍)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.

2. 자료 및 방법

본 연구에서는 NOAA 위성에서 최근 6년(2014~2019년)간 하계(7~9월)에 관측한 해양 표면수온 영상을 
이용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 30℃ 이상의 고수온 발생일을 분석한 후에 기상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. 
기상요소 중 해상풍은 1/4×1/4° 공간해상도의 SSMI WIND 자료, 일최고기온 및 일조시간은 대상해역에 인
접해 있는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
최근 6년간 동해 30℃ 이상 고수온 출현은 2014년에 3일로 가장 낮은 발생일을 보였으며, 2018년의 경우 
약 9배가 많은 35일의 출현일을 보였다. 각 연도의 월별 출현일을 보면 기온이 높은 8월에 월등하게 출현일
이 많으며, 9월에 비해서 7월에 출현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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